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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반도체 장비 외투기업 방문
- 올해 350억 불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정책 역량 결집

- 세계 1위 반도체 진공펌프기업 에드워드, 한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8일(목) 충남 
아산에 소재한 영국 에드워드 사의 반도체 진공펌프 공장을 방문하였다. 작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27.2억 불(신고기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목표인 35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역량을 결집
하기 위함이다. 

  금일 방문한 에드워드 사는 반도체 진공펌프 및 가스처리 장치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1992년에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
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 완료하였다.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4개소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 대만 TSMC 등 주요 글로벌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의정 에드워드 부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기업
친화적 정책기조도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의정 부사장은 전 세계 59개국과의 폭넓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출 허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배경 중 하나라면서 지속적으로 한국 내 제조 및 연구
개발 역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정인교 본부장은 30년 넘게 한국 투자를 확대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수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에드워드사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드워드 사의 역할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확대하였으며 
작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였다. 
특히 622조 원의 민간 투자 기반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글로벌 탑(TOP) 10 장비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취약한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투자유치과 담당자 서기관 지민정 (044-203-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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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4. 1. 18.(木) 09:30~10:40

□ 장 소 : 에드워드코리아 아산공장(반도체용 진공펌프 제조)

 < 에드워드 기업 개요 >

□ 참석자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덕열 투자정책관

황의정 에드워드 부사장

□ 주요내용 : 간담회(기업 의견 청취), 현장시찰 등

시간 주요 내용

09:30～09:35 (05’) • 인사말

09:35～10:00 (25’) • 기업 소개 및 의견 청취

10:00～10:35 (35’) • 현장 시찰

10:35～10:40 (05‘) • 기념 촬영

에드워드 에드워드코리아

‧ (설립) 1919년

‧ (소재) 영국 버지스힐

‧ (직원) 10,700여명 (‘24)

‧ (설립) 1992년

‧ (소재) 분당(운영‧관리), 천안‧아산(생산시설)

‧ (직원) 1,406명 (‘22)]

‧ (매출) 1조 236억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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